
제주도가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을

허가했다. 드림타워에 들어설 카지노

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세 번째로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롯데관광개발

자회사인 주식회사 엘티엔터테인먼

트가 낸 엘티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면적 변경 신청 에 대해 지역사회 공

헌 계획과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 등

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8일 허가했다.

이로써 롯데관광개발은 서귀포시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엘티카

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옮겨 오는 5월 개장한다. 제주도가

면적 변경도 허가함에 따라 드림타

워 카지노 규모는 1175.85㎡에서

5367.67㎡로 4.5배 가량 커진다.

엘티카지노는 카지노산업 영향평

가 심의를 받고 영업장을 이전하는

도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카지노산

업 영향평가는 카지노 신설 이전 확

장 계획에 대해 주변에 끼칠 영향과

도민 의견, 지역 기여 방안 등을 고

려해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

의위원 15명 중 14명은 엘티카지노

이전 면적 변경 계획에 대해 적합 판

정을, 나머지 1명은 조건부 적합 판

정을 내렸다.

이후 도의회는 도민 고용 80％, 청

년 고용 80％ 유지 등 고용 규정을

준수하고 주거권 학습권 범죄 발생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의 해소방안

과 제주발전기부금 등 지역사회 공

헌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계획

을 마련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례

에는 사업자가 카지노 면적을 2배 이

상 늘리려면 도의회의 의견을 반드

시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결과와

도의회 의견 등을 토대로 엘티카지

노 이전 면적 변경 신청을 수용하기

로 결정했다.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카지

노 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 의

견 수렴 절차가 왜곡됐다며 지난 2

월 2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한 뒤

3명이 입건된 상태라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5월 개장의 변수가 될 전망

이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변경 허가

처분으로 침체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심

사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또 김 국장은 수사 결과 중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

는 조치를 하겠다 고 했지만 중대

한 하자 에 대한 기준과 상응하는

조치가 어떤 수준의 조치를 뜻하는

지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보고 판

단하겠다 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

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사회공

헌사업에 적극 나서고, 한동안 중단

했던 카지노 부문 신규채용 절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은행은 디지털 경력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디지털 빅데이터, 디

지털 UI/UX, 디지털 콘텐츠 기획

/개발,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CRM 및 고객경험혁신 등으로 디

지털 분야 경력 2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을 모집

한다.

이번 경력직원 채용은 연령과 성

별 제한 없는 열린 채용방식으로, 4

년제 대학 졸업자로 관련 분야 경

력 2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하다.

원서접수는 8일부터 이달 27일

(오후 6시)까지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경쟁

력을 갖춘 제주 대표 강소(强小)은

행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

털 경력직 인재 채용을 마련했다

며 제주은행에서 꿈을 펼칠 우수

한 인재들의 도전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디지털 경력직 채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4-720-0234,

0238. 문미숙기자

제주지역 경제계 수장격인 제주상공회

의소 제24대 회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24대 상의 회장

선거를 위해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를

이달 21일 실시키로 하고, 8일부터 오

는 12일까지 상공회의소 1층에서 선거

인명부를 열람한다고 8일 밝혔다. 의원

선거에 이어 이달 27일 임시 의원총회

를 열고 신임 회장을 뽑게 된다.

상의 회장 선거는 의원 및 특별의

원 선거를 실시해 정회원 가운데 65

명의 일반의원과 5명의 특별의원 등

70명을 선출하고, 이들에게 출마자

격과 투표권을 부여한 후 의원총회

를 열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으

로 치러진다.

이달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김

대형 상의 회장은 제22대와 제23대

회장을 연임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할 수 없다.

제24대 상의 회장 선거에는 현재

까지 양문석 세기건설 대표이사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상공

인들이 화합 단결, 소통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대 형식

으로 회장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경제단체인 제주상공회의소

회원사는 법인과 개인 2200여 곳에

이른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2021년 4월 9일 금요일6 경 제

8일
코스피지수 3143.26

+5.85
▲ 코스닥지수 982.02

+8.80
▲ 유가(WTI, 달러) 59.77

+0.44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136.54 1097.46 1EUR 1352.15 1299.39

100 1037.42 1001.74 1CNY 178.78 161.76

LT카지노 결국 드림타워 이전 허가
우리 섬의 가치

■제주 헤리티지 라이브러리

현 해 남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과 함께 합니다.

정말 가난했던 섬. 논은 섬 서, 북

쪽 고산, 한림, 무릉 해안가에 손

바닥만큼 있고 동, 남쪽에는 보리

가 겨우 자랐던 섬. 동, 남쪽 사람

들은 쌀밥은 구경도 못하고 풀기

없는 보리쌀에 고구마를 깍두기처

럼 썰어 넣어 끼니를 때웠던 섬.

적도에서 필리핀 동쪽을 끼고

남중국해를 거쳐 올라오는 쿠로

시오 난류 끝자락 길목에 있는

섬. 그래서 아열대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는 섬. 성산포를 지나가는

물길은 동해로, 모슬포 바닷물은

서해로 가는 물길이 나뉘는 섬.

그 물길에 휩쓸려 올라온 자리

돔들이 헤엄치는 섬. 고향 떠난

사람들이 꿈속에서도 입맛을 다

시는 자리물회, 자리젓의 고향.

섬을 휘도는 거친 바닷물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구쟁기, 전복을 따

던 섬.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해녀들의 섬. 아낙네들이 고되고 힘

들게 살아도 고부갈등이 없었던 섬.

조선 시대에 농사가 잘 되는 대

정현과 농사가 어려운 정의현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었던 섬. 대정현

에는 암갈색, 정의현에는 검은색

토양이 많아 색만 봐도 대정현인

지 정의현인지 짐작이 가던 섬.

지역마다 제사풍습이 달랐던

섬. 토양이 비옥한 대정현에는 형

제가 나누어 제사를 지내는 분짓

거리가 많고, 토양이 척박한 정의

현에는 장남만 제사를 지냈던 섬.

그래서 토양 색만 봐도 조상들의

제사풍습을 알 수 있는 섬.

고인돌과 유적지가 발견되는 지

역도 뚜렷하게 구별되는 섬. 도련,

삼양, 광령, 고내, 옹포, 하모 등 암

갈색 토양

이 있는

대정현에

서만 고인

돌이 발견

되는 섬.

고산 등에

서는 지금

도 5천 년

전 적갈색

의 압인점

열(押印點列) 토기가 발견되는 섬.

산 사람보다 조상의 제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섬. 그래서 명

절에는 못 가도 벌초할 때는 절대

로 빠지면 안 되는 섬. 밭 가운데

묘가 있는 섬. 제사를 지내달라면

서 밭을 유산으로 물려주던 섬.

씨를 파종하는 방법도 달랐던

섬. 암갈색 토양의 대정현에서는

고랑, 이랑을 만들어 씨를 파종하

고, 검은 토양의 정의현에서는 고

랑, 이랑을 만들어 파종하면 농사

가 안 되었던 섬.

고구려 주몽, 가야 김수로, 신

라 박혁거세, 석탈해 시조 신화가

모두 알에서 태어났지만, 유일하

게 삼성혈의 지중용출 시조 신화

를 갖고 있는 섬.

추사 김정희가 대정현에 유배

왔을 때 책을 구해다 준 제자에게

답례로 추운 겨울 같은 자기의 속

마음을 길이 14m 종이 위에 그려

준 국보 180호 세한도(歲寒圖)의

배경이 된 섬. 4 3 항쟁의 슬픈

아픔을 갖고 있는 섬.

그 섬에 60여 년 전 감귤이 재

배되기 시작했다. 40여 년 전에는

서광리 황무지에 녹차가 재배되

기 시작했다. 섬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

작했다. 말이나 키우는 황무지라

고 불렀던 섬이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보물섬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흙 속에 묻혀 있던 보

물은 잘 닦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

다. 제주 섬 후손들의 의무다.

취나물 수확 한창 8일 제주시 애월읍 한 밭에서 농민들이 취나물 수확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